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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포․유전자 치료 포럼 결성

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본부에서는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세포․유전자치료제 관련 개발자들

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조찬포럼을 결성했다. 

생물의약품 본부는 지금까지 사전상담, 민원상담,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외에도 세포치료제, 유전자치료제 등

의 개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까지 65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로 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

기울여 왔다.

한국바이오벤처협회도 바이오분야의 국제표준의 활성화를 위하여 ISO(국제표준화기구), ASTM(미국생체재

료학회) 등 전문가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.

그러나 개발현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건의사항들을 보다 더 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민관 대표자들을 

중심으로 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. 

포럼 목적은 개발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4월26일부터 12월까지 격

월로 진행되며, 참가대상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를 연구, 개발, 생산하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대표이사, 

연구소장, 학계인사 등이다.

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홈페이지(www.kobioven.or.kr)에 접속해 조찬포럼 란에 등록하면 
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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